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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·환경단체, “조류독소 공동조사 
착수, 올해 안에 결과 공개”

-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점에서 9월 15일부터 원수 및 공기중 조류독소 모두 조사  

  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9월 15일 오후부터 환경단체 2곳(낙동강네트워크, 

환경운동연합)과 낙동강 녹조 심화지역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착수한다고 

밝혔다.

  이번 공동조사는 그동안 환경단체 조사결과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

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, 이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

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.   

 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했

으나, 끝내 공동조사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.

  새정부 출범 후 공동조사 협의를 재개하여 이번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게

된 것이며, 이에 따라 환경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가 복원되고 녹조 관리 

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  공동조사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*과 경북대

학교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조사 지점과 방법으로 진행된다.

  * 공기중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하고 시료 내에 조류독소 분석은 한국

과학기술연구원(KIST) 도핑콘트롤센터에서 진행

 조사대상은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점*(지점당 4회)이며, 각 지점에서 

원수와 공기중 조류독소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.

 * ① 화원유원지(대구 달성군 일원), ② 달성보선착장(대구 달성군 일원), ③ 본포수변공원

(경남 창원시 일원), ④ 남지유채밭(경남 창녕군 일원), ⑤ 대동선착장(경남 김해시 일원)



 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학교가 이달(9월) 안으로 완료하고 

시료에 대한 분석을 올해(2025년) 안에 마무리한 후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

공동으로 조류독소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.

  또한 금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6년 원수, 공기중 등에 대한 조류독소 

공동조사 방향을 협의·결정할 예정이다.

 

  아울러, 환경부는 관계기관,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과도 협의체를 구성

하고 녹조 문제 해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.

붙임  조류독소 공동조사 개요.  끝.

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 장 배연진 (044-201-7001)

<총괄> 물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중 (044-201-7018)

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나은혜 (032-560-7470)

한강통합물환경센터 담당자 연구관 신유나 (032-560-7460)



붙임  조류독소 공동조사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◦ (조사기관) 국립환경과학원(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 분석)과 경북대학교

◦ (조사장소) 낙동강 녹조심화지역 5개소 

◦ (조사방법) 원수 및 공기중 조류독소 채취 및 분석

◦ (조사시기) 9월 3주․4주(9.15~)

□ 조사 장소

◦ (본포)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126-1 본포수변공원

◦ (달성보)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193 달성보 선착장

◦ (화원)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로1길 33-18 화원체육공원 

◦ (남지)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73-7 창녕남지유채밭 

◦ (대동)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3-1 대동 선착장

□ 조사 일정(9월3주)

※ 기상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조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구     분
지점 및 조사시간

1차(12~14시) 2차(15~17시)

1주차

(9.15~9.17)

1차조사 (9월15일/월)
- 본포 (1회)

- 달성보 (1회)

2차조사 (9월16일/화)
화원 (1회) 달성보 (2회)

남지 (1회) 대동 (1회)

3차조사 (9월17일/수)
대동 (2회) 화원 (2회)

남지 (2회) 본포 (2회)


